
돈황굴에서 발견된 대승기신론 원효소 필사본은 현재도
영국 대영도서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중국의 국립도서관에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음의 본체인 일심(一心)과 그 작용인 진여문, 생멸문을 깊이 설명하여
인성(人性)을 계발하고, 일심(一心)에 이르는 선수행(禪修行)법을 상세히 제시하므로써, 
우리의 신심을 확고하게 정립시켜 줍니다.

판매처 : 교보문고, 조계사 앞 불교전문서점
보급처 : 도서출판 대승(02-2264-7120)

오형근 박사(동국대학교 전 불교대학원장)가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새로이 번역하였습니다.

대승기신론의 원효소는 세계적인 명저로서
대승불교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30쪽
가격 50,000원

대승불교를 훤하게 알수있는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소병별기

신
간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치유및전생과미래를본다)

2.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한국미술사 용어 바로잡기는 한국문화

바로잡기이며, 더 나아가세계미술사용어

바로잡기이며 따라서 세계문화 바로잡기

여서 국가적 사업의 성격을 띤다.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 범세계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시대적 대 작업이며 혁명적 작업이다.

불교미술즉한국미술의맥(脈)을수천년

만에 찾아내어‘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

이라는전혀새로운이론을정립하여나가

는 사이에, 세계 학자 대부분이 써온 미술

내지문화의용어가오류인것을비로소깨

달았다. 그러므로우리나라뿐만아니라중

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서양을 포함한‘세

계미술사의 틀린 용어들’을 나 홀로 바로

잡아나가야 하는 어렵고도 고독한 작업이

다. 

지금이연재에서다루고있는용어와관

련된사진들과도면들은필자가평생세계

의모든장르에걸쳐기록하고촬영하고스

케치한 것 등 엄청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문양집은 물론 모든

보고서와세계미술전집류, 그리고일본, 중

국그리고서양에서출판된모든미술관련

서적들을이용하고있다. 세계의문양집가

운데가장유용하게쓰고있는책은‘西上

하루오’의 <세계문양사전>(대판, 창원사,

1994년)이다. 사진이나 도면들이 가장 정

리가잘된사전이지만, 용어와설명은대부

분 틀려서 이 사전을 바로잡아 가고 있는

작업이기도하다. 

일본 학자들은 동서양의 문양을 다루지

만, 서양 학자들은 주로 서양 것만 다루어

한계가있다. 일본은일찍이서양근대화를

동양에서 가장 먼저 이루었으므로 서양의

문양역시많은학자들이연구하였으므로,

서양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일본 학자들이

답습하였고, 일본학자들이또한동양미술

의 용어를 잘못 지은 것이 많아서 모든 문

양집의용어가틀리므로해석도따라서틀

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술사학의 틀린

용어를바로잡는데이미두해에접어들었

고틀린용어가너무많아앞으로도언제까

지 계속 집필할지 기약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용어가틀린용어들인지잡아내는것

이 매우 어렵고 그 틀린 용어를 바로잡기

위하여모든장르의작품과도면을동원하

여증명해야하며동시에새로이해석해야

하므로 여간 고된 작업이 아니다. 가장 고

통스러운것은틀린용어가너무많으므로

바로잡아가는동안자유롭게어휘선택을

할없어서동시에올바른용어들을만들어

가면서써나가야한다는것이다. 절체절명

(絶體絶命)의 세계문화사적위기를느끼며

그무거운짐을홀로지고있는데, 수천년

오류를바로잡아보아야한다는사명감이

없으면 두 해째 매주 하나의 작은 논문을

쓴다는것은엄두도낼수없는일이다.

지금까지 매화점이라든가 국화꽃 그리

고국화당초문등용어들을바로잡아왔는

데, 이 단계에서우리는고대아시리아, 그

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등 고대문명 발상

지와관련된문화에서똑같은무량보주조

형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이미우리는팔메트나인

동, 석류, 귀갑문등수많은동서양미술사

의 용어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 오류를 밝

히는과정에서동양과서양의문화가전혀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

을입증하여왔다. 

고대 서양과 서아시아는 교류가 오래고

깊어서 한 문화권이라 말할 수 있는 만큼

공유하는조형이많다. 그가운데서양학자

들이말하는‘로제트’라고말하는흔한조

형을 채색분석해 보았다.(그림 ①) 로제트

라는말은, 원형의중심에서꽃잎모양의문

양이방사상(放射狀)으로확산하는등근꽃

장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민들레, 질경이, 달맞이꽃등이다. 활짝핀

장미(rose)를 연상케 한다는 것으로부터

rosette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으며, 종교

적?장식적모티프로서태양을상징한다고

한다. 단독 또는 연속해서 고대 이후 지속

적으로모든조형미술장르에응용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설명을 살펴보니 서양에서

정면 형 즉 평면도로서의 연꽃(lotus)무늬

를로제트라고부르기도하여혼동하기쉽

다. 자, 이렇게 말하는 조형들을 반전시켜

채색분석해보니설명할것도없이한국의

무량보주와똑같지않은가! 우리는이미무

량보주에대한깊은인식을하고있으니세

계학자들이말하는로제트는틀린용어임

을금방알수있다. ①②③④등여러가

지채색분석방법으로시도해보았다. ①과

②가본질에가깝다. 중심의동심원은동양

에서와같이보주에서보주가생겨나기시

작하여 주변으로 무량한 보주들이 확산하

여우주에가득찬다는상징을보여준다.

그리스항아리도기에그려진신화관련

조형들을보면놀랍게도그배경에조선시

대불화천공에나타낸무량보주와똑같지

않은가.(그림 ②) 더구나 지그재그 조형도

고구려벽화의영기문과비슷하다. ①은무

량보주요, ②는번개같은것이요, ③은제1

영기싹을연이은물을상징하는것이요, ④

는불화에항상보이는여래의정수리에서

발산하는영기요, ⑤는그것을직선화한것

이요, ⑥은 큰 보주들 사이에 작은 보주를

배치한 것이다. 또 다른 그리스 항아리 도

기에 그린 조형을 보면, 신화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모르나 배경에 무량보주를 곳곳

에나타내고, 양다리에서제1영기싹면(面)

이 발산하고있고, 하의의띠에는제1영기

싹이연이은물을상징하는조형이보인다.

그리고 날개도 봉황에서와 같이 영기문을

나타내나이글에서는언급을생략한다.(그

림③) 

그러면 고대 그리스인은 참으로 무량보

주의 상징을 알았을까? 우리가 모르고 있

을뿐이지옛사람들은일상적으로인식하

고있었다. 〈끝〉

고대 그리스인도 무량보주 상징 알았을까

21제 972 호 201̀3년 12월 25일수요일 / 불기 2557년문화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종이신문의 영

향력이반감되는듯하지만깊이와무게감

을 느끼게 하는 신문은 늘 반갑다. 그럼에

도불구하고우리는늘일상적인소식에는

새삼스럽게여기지않는의식이있다. 

예를들면하루가멀다하고일어나는교

통사고또는자살등의뉴스에별다른감정

을 느끼지 못한다. 이를 일상적 반응이라

한다. 이같이일상에서느끼는삶이다르지

않듯이사찰에서늘마주하는부처님과경

내곳곳에서눈으로보고느끼는일상을당

연한것처럼받아들이기도한다.

이 같은 일상적 반응에 민감 할 수 있게

만들어준특별한인연이바로“강우방원

장의한국불교미술의틀린용어바로잡기”

라는기획연재였다. 우리는일상적반응으

로사찰곳곳에서보이는단청그리고예불

때마다 접할 수 있는 불단이 머금고 있는

근원적인문제를헤아리지못한다.

이번 기획연재는 새삼 새롭게 느껴지고

그깊이를더하게하는데일조를했다고생

각한다. 특히수행에전념하는스님들과불

자들이 불단(佛壇) 또는 수미단(須彌壇)이

라 부르고 불탑(佛塔)의 가장 중심부분을

보주(寶珠)라 부르지만 그 본질을 헤아림

없이늘일상적인반응에무감각해있는측

면이있었다.

이는 아주 전문적인 장인이나 학자들의

몫이아니라불교를수행하는사람들이생

각을일으켜야할문제라는의식을일깨워

주었다. 또한부처님의가르침을담고있는

불교미술의 진면목을 접하는 계기를 만들

어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불교미술에

담긴뜻을헤아리고함께토론하고자하는

학자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

번연재의가치를더한층돋보이게했다. 

이에강우방원장의주장에많은부분뜻

을같이하면서산승이깊이없는의견이나

마 의문이 일어 피력하고자 한다. 수미단

(須彌壇)과 불단(佛壇)을 영기단(靈氣壇)이

라부르고영기좌(靈氣座)라이름하는것은

그동안학자로써연구성과에기인했을것

이라생각한다. 

그러나 그 영기(靈氣)의 체(體)가 무엇

인가를살필필요가있을것이다. 즉 영기

를 발산하는 그 본질을 헤아리고 무량보

주가품고있는근원을밝혀야한다. 그리

고 만(卍)자로 표현되고 있는 길상(吉相.

정확한용어라고할수없음)에 대한문제

의식에함께공감한다. 이 같은 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함으로써 이름을

붙이고 그 뜻을 헤아리게 할 것이라 생각

하며 더 깊은 연구에 함께하고 싶은 욕구

가일어난다.

우리는아직여기까지깊은연구가이루

어지지못하고있음에또한목말라한다. 물

론 이에 대한 깊은 연구는 전문성을 가진

장인과학자들의몫이기도하다. 이에산승

이단순히문제를제기하는일면에는이에

대한체계적인연구결과를내어놓을준비

를하고있음을첨언하고싶다. 

늘약사여래부처님과관세음보살을마주

하지만 만병(滿甁)과 약함(藥函)에는 과연

망망대해(茫茫大海)가들어있을까? 관세음

보살이 기울이는 그 정병의 물은 무엇인

가? 과연강우방원장의주장과같은영기

인가만약영기라면그영기는어디서나타

나는가라는 학문적 연구에 갈증을 느끼는

것은당연하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들을 오직 일승

(一乘)으로 이끌어 아뇩다라샴막삼보리를

증득하여 부처이루는 대원으로 나투셨다.

그러나우리는늘깨달음을구하지만일상

의 안이함에 빠져 그 참된 면면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범부중생의 몽매한은 아닐

까? 오늘도 무명을 밝히는 신문을 접하면

서내면의자성을일깨우는분주함에젖어

든다.

불교미술 진면목 접하는 계기 돼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

강우방원장의한국미술의틀린용어바로잡기
로제트→ 무량보주

그림①기원전고대아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등공통된무량보주조형들. 아래무늬는그리스것. 부주의표현원리를알면다양하게분석을시
도할수있다.

그림②그리스도기, 아테네출토, BC. 600년경 그림③그리스도기, BC. 700년경

능성 스님
부산불국정토사주지

강우방 원장의 연재를 읽고

늘보면서도본질에무감각

학계의체계적연구결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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